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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 중 2004년 12월에 있었던 석사 학위 청구전 <美>에
발표된 작품들을 위주로 하여 내용적(內容的),조형적(造形的) 측면에서
연구 분석한 것이다.
본인은 신윤복의 미인도를 한국적인 미인의 전형으로 보고,현대사회에
있어서 한국 고유미의 부재 상황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이러한 오늘날의
실상을 유리라는 매체에 각인시켜 투영된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오늘날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투영된 이미지는 마치 옛 것의 소중함,아름다움을 잊은 채 살아
가는 우리의 모습 속의 전통처럼 그림자로 비춰져 나타난다.
전통이 현대에 반영하는 지금의 시점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본인은 판화의 조형적 특성 안에서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공간의
조화로운 만남을 위하여 종이와 유리판 사이의 중첩된 공간구성을 의도하였
으며,시각적 효과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작품세계를 보다 잘 드러
내는 결과를 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두 공간의 중첩과 빛을
통한 투영으로써 미(美)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Image)를 조형화하는 표현에
중점을 둔 작품논문이다.유리의 투명함 때문에 문득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흔적’을 새김으로써 ‘빛’이라는 희망적 존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림자’로 조합된 ‘결정체’이다.
이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통회화의 선의 강렬함과 묘한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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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아냄으로써 현시점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내용적(內容的),조형적(造形的)측면에서 연구 분석한
것이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는 [작품의 내용 연구]라는 제목으로 본인 작품의
전개과정에 있어 표현하고자 한 내용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형적 측면에서는 [조형 및 기법 연구]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요소와 기법을 서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의 표현세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데 그 의의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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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미술은 시대의 표현이며 그 시대의 조건이나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즉,한 시대는 그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잉태하게 된다.특히,시각적
이미지인 미술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관으로 이루어지는 이미지
로서 상징적 이미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본질은 물질적 추구로 인하
여 전통이라는 본질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서구문명의 유입과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전통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새로운 가치관의 설정은 삶의 뿌리인 전통을 도외시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맹목적인 추앙이라기보다는 올바른 자각(自覺)과 선별적
수용이야말로 서구문명의 겉모습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과거에 대한 답습(踏襲)
이나 고정되어 있는 형식이 아닌 과거의 바탕을 기초로 해서 미래로 발전시
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해와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인 미감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오늘의 전통은 이전의 것과는 다른 모양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2002년～2004년 사이에 제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관계를 서로 조화 있게 융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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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으로 표현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표현기법을 확대하
고 독자적인 자기세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현대적 의미로서의 미(美)를 표현하려는 본인의 작품은 본인의 삶 속에서
각인되어진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려는 것이고,본인의
그림에 부분적으로 차용된 전통적 의미로서의 미(美)를 표현하려는 신윤복
의 풍속화는 단순히 전체적인 형상의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을
선택하여 새롭게 조합된 작품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다.
그로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써
작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작품의 주제인 아름다움이 본인에게 특별한 이미지
로 각인되어진 동기와 소재가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고 그것을 통해 작품에
보여 지는 효과에 대해 서술 하고자 한다.또한 작품에 나타난 표현에 있어
서 바탕재에 쓰인 유리의 투영과 동판을 매개로 하여 종이에 찍힌 Intaglio
기법을 통한 Embossing기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기반으로 작품 속에 표현된 아름다움을 정립하고,
판화가 지니고 있는 독창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여 앞으로 창작
활동 방향에 기초가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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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작작작품품품의의의 내내내용용용 연연연구구구

‘과연 나는 누구일까?’라는 자문으로 시작된 끝없는 고뇌 속에서 본인은
그러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인이 평소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자아
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한다.이러한 본인의 욕구는 본인의 작품들을 통하
여 드러난다.[본인의 작품 도판 1,2참조]
한 여성으로서 본인은 평소 아름다움에 대하여 갈망한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아름다움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자문으로 출발하여 본인의 미(美)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동기가
되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미(美)의 추구란 늘씬한 8등신의 몸매,금발머리,호수처
럼 크고 파란 눈,조각처럼 높게 올라간 코 등 인간들이 오랜 기간동안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준한 서양 미인의 모습을 한 미인상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무의식적으로 동경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그 원인을 프로이드(SigmundFreud,1856～1939)
와 융(C.G.Jung,1875～1961)에 따른 설명으로 [미의식의 일반론]에서 살펴
보고,전통의 중요성과 신윤복 풍속화를 차용한 계기를 [전통적인 미의식]에
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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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미미미의의의식식식의의의 일일일반반반론론론

한 여성으로서 본인은 평소 아름다움에 대하여 갈망한다.특히 외모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지표이다.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화장을 하게
하고 자신을 마음껏 치장함으로써 해소되고 남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의식하
게 된다.다른 사람들의 눈은 즉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라캉(Jacques Lacan,1901～1981)에 의하면 거울은 인간의 주체 확립
과정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다.인간은 완전한 자아를 갖고 태어나지 못함
으로써 거울에 보여 지고 반영되는 이미지에서 자아 인식의 출발점을 삼는
다.거울은 자신의 이미지를 타아의 그것으로,즉 ‘거리 두고 보기’를 조건으
로 한다.대상화된 이미지 속에서 주체는 끊임없는 자아와 타아간의 이미지
교환과 검증을 필요로 하는데,그 과정은 분리되고 불일치하는 모습들의
조각난 그림 찾기 같은 것이다.1)
또한 사회학자 쿨리(CharlesHortonCooley,1864～1929)는 ‘거울에 비친
자아(thelooking-glassself)’라는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이것은 각자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며,타인이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다.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친구
들이나 친척들이 ‘나’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그 판단에 비추어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2) 굳이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성들이
스스로 미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거울아,거울
아,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하고 물을 때 거울이 되는 것은 부모

1) 진휘연,“여성성,미디어,그리고 이미지”,｢월간미술｣,10(1998),p.122.
2) J.빅터 볼드릿지,｢사회학｣,이효재･장하진 역,(서울:경문사,1979),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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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구,친척들과 같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다.3)
여성으로서 외부(남성 중심 사회),거울 속의 또 다른 자아와의 갈등이
계속됨으로써 자신(Self),정체성(Identity)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본인이 추구하는 ‘미인(美人)’이란 서구화된 미인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왜일까?’라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진 본인은 그 원인을 어린시절 즐겨
놀던 인형놀이의 놀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어렸을 때의 본인은 인형놀이를 가장 재미있어 하였다.
예쁜 인형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정도였다.대부분의 여자아이들
이 그랬듯이 말이다.
인형놀이를 하면서 항상 그 예쁜 인형처럼 예뻐지고 싶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이 인형처럼 예뻐져야지!’하며 인형의 모습을 보며
본인의 이상형을 만들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인형의 모습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파란 눈의,큰 눈의,금발
머리에,높은 코,긴 다리 등 모두가 서양미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아주
재미있게 놀던 ‘놀이’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미인(美人)의 기준
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시절에는 당연히 생각했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한국인으로
서,더 나아가 동양인으로서의 ‘미인(美人)’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프로이드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어린시절 무의식의 토대에서 즐겁게 놀던
놀이는 우리로 하여금 무방치 상태에서 전적으로 흡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로이드는 잠재의식상,인간은 상실된 유아기의 세계로의 회귀를 열망하고
또 실제로 꿈과 여러 경로를 통해 회귀하기 때문에 예술은 그것에 의하여
3) 여성을 위한 모임 편,｢일곱 가지 여성 콤플렉스｣,(서울:현암사,1992),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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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체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한다4)고 하였다.이런
잠재의식은 의식적 내용에 비하여 훨씬 풍부하며 인간 심리 저변에 있다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꿈과 같은 현상으
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은 모든 것을 무의식의 토대 위에 전개하는 학문
이라고 할 수 있는데,의식은 마치 빙산의 일각과도 같아서 물속에 잠긴 빙산
의 나머지 대부분은 무의식에 해당된다.한편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유아기적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며,문화와 예술은 그것의 승화된 표현이
되고 있기에,무의식적 욕구에 의해 지배된다고 한다.
또,심리학자인 칼 융은 유년시절을 개인의 세계와 자신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는 점진적인 자각의 상태5)라고 하였다.그는 이 시기를 정서적으로 매우
강렬한 시기이며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꾸는 꿈은 흔히 정신의 기본구조를
상징적인 형태로 묘사하면서 그 개인의 장래 운명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
지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단정 지었다.이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
과 경험이 어느 시기보다 오래 기억되고 성인이 되어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기억은 필요에 따라 나타났다가 망각
되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유년시절의 기억은 꿈과 마찬가지로 압축되는 과정을
거친 상징적인 것이어서 그 기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비밀스런 신비성을 띠고 있으며 잃어 버렸던 기억은 잠재의식의 상태
로 보관되어지다가 성인이 된 후 체험한 것과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서양미인을 꿈꾸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듯이,자연스럽
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구적 미인이 본인의 미인(美人)의 기준
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본인의 작품 도판 3～6참조]
4) JackJ.Spector,｢프로이드 예술미학｣,신문수 역,(서울:풀빛,1981),p.118.
5) C.G.Jung,｢인간의 무의식의 상징｣,이부영 역,(서울:집문당,1983),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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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김엘리사벳,
미의기준Ⅰ,60x90cm,
Pencildrawingonpaper,
2002

【도판4】---김엘리사벳,
미의기준Ⅱ,60x90cm,
Drypoint,Etching,Photo
etching,Aquatint,2002

【도판5】-김엘리사벳,바비인형Ⅰ,
90x60cm,ComputerPrinting,2002

【도판6】-김엘리사벳,
바비인형Ⅱ,30x42cm,Computer
Printin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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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전전전통통통적적적인인인 미미미의의의식식식

111)))일일일반반반론론론
인간의 삶의 모습이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근저 흐르는
지역적 측면이나 역사적 측면에서 형성된 전통성을 간과할 수 없다.이에
따라 한국인의 미의식의 문제는 풍토성과 전통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그 특성이 고찰 될 수 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에 편재적인 미의식의 문제는 각각의 한국
인마다 다른 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한국인 전체에 공통된 미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한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적인 전통적 미의식
의 주체적인 보편적 특성에 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동양의 아름다움은 동양의 미학으로써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
데,동양에서는 기교보다는 고졸을,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높인다.구도나
색채보다는 ‘기운생동’을 높이 본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동양의 미(美)
개념은 서양과 구별되는 동양의 독특한 사상과 철학,종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특히 힌두교와 불교가 지배한 전통적인 극동문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양의 경우보다 더욱 내향적이며,어떤 이상적인 심적 상태,
이를테면 욕망이나 관능적 심상에서 벗어난다는 것,평정과 평화를 달성한
다는 것,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 초월적 단계에서 해탈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추구하는 영적 극기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그러나 서양
에서의 예술적 가르침은 주로 가시적,외면적인 기교,재료와 도구의 사용에
국한되어 있었다.미적 목적과 내적 태도는 보통 개개예술가에게 일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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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이고,규제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배려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6)
동양인은 예로부터 하늘은 위에 있어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어서
그 빛이 누르다고 해서 검고 그윽한 하늘과 누런 밭의 땅이라는 광대한
자연 속에 살면서 어떤 종교적인 한낱 작은 존재로서 자연의 흐름과
그 이치에 따르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지혜의 극치였다.사람이 자연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자기의 지혜에만 의존하면 우환이 생긴다는 것이 동양
사상이다.반면,서양인은 자연을 나와 맞선 존재,정복의 대상으로서,인간
과 자연과의 관계는 실험자와 피 실험자의 대립으로 보아왔다.이러한
동,서양의 사상과 철학에서 보이는 차이는 서로에게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로 형성 되어져야한다.동양이 가져다주는 무한에 대한
신비의 자각은 서양인의 그 몸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한편 동양은
서양이 가져다 준 훌륭한 선물,즉 과학 속에서 자기의 균형을 발견하여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서양미학의 척도만을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
움을 판정하여 왔다.
동양의 문명은 자연과의 조화,즉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일원론적
사고에 그 특징이 있으며,서양의 인간중심주의와는 다른 자연 중심주의라
고 볼 수 있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의 미(美)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가진 미(美)의 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었다.윤리학이나 수학까지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였다.
그리스인들이 비례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은 ‘눈에 보이는’질서가 아니라
‘머리로서 이해하는’질서였다.감각이 아닌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었다.그리
스인들은 조각가가 조각상에서의 비례와 미보다,기하학자가 구성한 수에서

6) 토머스 먼로,｢동양미학(OrientalAesthetics)｣,백기수 역,(서울:열화당,198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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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례와 미를 더 인식했다.
이러한 동양미와 서양미의 차이는 노드롭(FilmerS.C.Northrop)이
동서양의 철학을 비교하면서 지적한 차이,즉 동양의 ‘직관(intuition)에 의한
개념’과 서양의 ‘가정(postulate)에 의한 개념’으로써 풀이할 수 있다.이때
‘직관에 의한 개념’이란 직접적으로 이해된 것이고 무차별적인 것이다.그것
은 예술가들이 직접적인 것으로 표현하지만,질적으로 무엇이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연속체를 말한다.이에 비해 서양의
‘가정에 의한 개념’은 점검하는 일이고,논리적으로 확정된 연속체를 말한다.
전자의 무차별적인 것에 맞서 그것은 차별적인 것을 말한다.
전통의 필요성은 역사가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듯이,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상황과 가치관에 적합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함으로
설명되며,전통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전통의 정의는 물리적인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문화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그리고 전통을 현대에 계승하는 것은 전통 자체의 잠재력과
창의력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이러한 문화들은 서로간의 접촉을 통하
여 문화요소의 전수가 이루어지고,새로운 문화로 변화하게 되는 소위 문화
변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변용의 과정은 우리의 전통미의 형성과정에서 한 민족의
창의력과 독창성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222)))신신신윤윤윤복복복의의의 풍풍풍속속속화화화
본인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함이 본인의 작품에 있어서의 출발
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한 표현으로써 항상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본인의 작품에 표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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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본인은 우리만의 ‘미(美)’를 찾고 싶었다.
본인은 신윤복의 미인도를 가장 한국적인 미인상으로 보고,이것을 시작
으로 그 당시 유교사회에 대한 예술로서,저항으로서의 현실묘사와 동시에
인간 본연의 욕망을 작품에서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신윤복 그림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차용했기 때문에,표현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된다.
따라서 막연한 옛 것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잃어
버렸던 혹은 잊혀진 시간을 돌이켜 봄으로써 다시금 현재의 위치를 스스로
찾고자한 표현이다.
이렇듯,신윤복의 그림을 차용한 것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역사적 배경과
혜원의 작품에서 중요한 소재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유교가 주 이념이었던 조선은 고답적이고 완고하며 폐쇄적인 사회로 인식
되기도 하지만,실학의 발전으로 조선후기의 회화는 뚜렷한 민족적 자아의
식을 발현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가장 한국적이고도 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화풍들이 이 시대에
풍미했으며,한국의 문화나 미술사상에 있어서,15세기 중엽 세종 연간(141
9～1450)을 전후(前後)하여 꽃피웠던 초기의 문예에 비길 만한 훌륭한 업적
을 이룩했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영조와 정조 연간에 자아의식을 토대로 크게 대두되었던 실학의 발전은
조선 후기의 문화 발전에 걸쳐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당시의 주변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었던 소재들을 다루었던 진경산수화나
풍속화가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시대에 팽배해 있던 자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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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실학으로 불리어지는
이 시대 학문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문학의 새로운 동향에서도 이를 어림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동향은 문학에서 우리의 주인공을 한글을 매체로 하여
표현하는 ⌜춘향전⌟,⌜심청전⌟,⌜흥부전⌟ 등의 한글 문학이,그리고
미술에서는 실재하는 우리 산전을 한국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와 당시의
생활 주변을 파헤친 풍속화가 유행하게 된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서민계급의 의식 성장에서 온 결과로 사회의 새롭
고 주체적인 문화를 창조하려는 지식인들의 진정한 민족의식을 엿볼 수
있다.한국의 산천과 한국인의 생활상을 소재로 삼아 다룬 조선후기의 회화
는 실학의 추이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회화에서 가장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풍속화이다.
실학의 발전과 함께 조선후기에는 민중의 자각과 더불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소수 지배계층에서 다수의 평민계층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발생
한다.풍속은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서민들의 삶과 그 시대상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선후기에는 가장 적절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시정의 일상을 화제로 하는 풍속화는 이미 조선 초기와
중기의 각종 계회도(栔會圖)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겠으나,속화(俗畵)라
고도 불려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속화는 역시 김홍도,김득신,신윤복 등
후기 화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었다.
조선후기 예술의 새로운 면은 서민문화의 발달을 배경으로 전개되었으며
전인격(全人格)의 투영을 중시하는 남종화양식(南宗畵樣式)보다는 자연물이
나 주위의 현실 자체로 돌아가 화법으로 표현하는 회화를 선호하기 시작했
다.이는 눈앞에 전개되는 실경 위주의 표현에 주력함으로써 실경의 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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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感)에 맞는 기법을 창출하게 되었으며,구도는 물론 소재 등의 여러 면에
서 작가의 개성과 함께 향토적인 정취를 담은 한국적 화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혜원 신윤복의 작품은 제작되었고 이전까지의
전통회화 양식에서 대담하게 이탈하여 새로운 작품을 확립하게 된 것이었
다.‘이것은 서민들도 형통하게 받을 수 있는 예술에 대한 발돋움의 하나였
으며,그 지성(知性)이 도달한 근대적 서민사회 인식의 일환이었다.’7)
18세기 초에서부터 약200년 간 조선후기에는 서민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이고 민족적이라 할 수 있는 조선조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혜원은 단원과 함께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과 풍속을 주제로 하여 여러
작품들을 남기고 있는데,단원이 서민 생활의 희,노,애,락(喜,怒,哀,樂)
을 주로 다루었던 반면,혜원은 당시의 사회 풍조를 주제로 하여 도회적(都
會的)습성을 몸에 익힌 젊은 남녀들의 생태(生態)를 세련된 감각으로 그려
놓고 있다.이러한 혜원의 소재들은 저속(低俗)하다고 여겨져 당시의 봉건계
급 사대부들에게 심한 천시를 받았으며 수준 낮은 춘의도(春意圖)로 취급되
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원은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하여
화면의 구성이나 인물의 표현 등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과 독특한 예술성을
보여 주었다.그는 조선시대의 육감적인 여인상과 여속(女俗)을 대담한 색채
로 표현하여 모순된 유교 사회의 부조리를 표현하였다.
다음으로,혜원의 작품에서 중요한 소재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혜원의 풍속화에 나타나는 여인은 앞선 화가들이 다루던 여성으로서의
등장이 아니었다.혜원이 주로 다루었던 계층의 여인은 기녀를 비롯하여
의녀･무녀･비구니･과부 등 당시 천민계급에 속해 있거나 소외 받은 계층
의 여인들이고 상대 남성은 양반과 한량들이었다.혜원 이전에 그려진 여인
7) 최순우,｢최순우 전집｣,제 3권,(서울:학고재,1992),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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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모습이 계몽적인 성격을 띤 그림이라고 본다면 혜원의 그림에 나타나
는 장면들은 세태의 감춰진 풍속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풍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천민 신세로서의 기녀뿐 아니라 의녀로
기녀 역할을 해야 했던 약방 기생들과 시대의 소외 계층으로 어려움을 겪던
무녀와 비구니,수절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과부 등은 모두 위로부터의
강요된 힘에 저항할 수 없었던 약자들이었다.소설이나 시조･판소리 등에서
당시 전통적 유교 관념의 질서 위에 반기를 들었다면 혜원은 붓으로 인간의
식의 내면에 싹트는 본성을 촉구하는 그림을 그려 사회윤리 의식에 반기를
들었다고 할 수 있다.때문에 그의 풍속화에 꾸준히 등장하는 여인은 화면
속에서는 더 이상의 천민이 아닌 직업여성으로서 양반층의 남성과 어울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과감한 기방의 풍속으로 남･녀의 성정(性情)을 묘사
하면서도 기녀에 매료된 양반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유교화된
조선사회가 얼마나 표면적으로 남성의 허구를 드러내주고 있는가를 보여주
는 것이다.18세기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유흥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혜원의 그림은 기녀에 대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없이는 그려내
기 힘든 주제라고 보여진다.특히 성(性)심리를 유발하는데 있어 동물이나
자연을 소재로 하여 감정을 이입시키고 있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점과 혜원의 그림에 나타나는 주인공을 관조적인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또한 훔쳐보기 형태로 시점에 복선을 깔고 있는 점 등은 화가의 심리상
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혜원은 기존의 화풍과는 다르게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남녀의
애정을 주제로 한 정태(情態)묘사에 뛰어났으며,그의 인물 표현은 독창적
이고 현대적인 감각의 탁월한 기량으로 인간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에로티
시즘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확립시켜 표현하고 있었다.혜원의 회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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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개성으로 창출된 향토적인 특색과 한국적인 인물,토속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다.
혜원은 고전적인 위치에서 현대 한국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섬세하고
유려한 필선과 고혹적인 색감을 통해 당시의 감춰진 낭만을 생생하고도
세련되게 포착해 내었다.그의 그림은 시종 선정적이고 노골적이지만,천박
함으로 떨어지지 않는 절묘한 절제와 풍취가 있다.
이렇듯,풍속화는 조선후기에 고유색이 짙은 한국적인 화풍을 보여줌으로
써 그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 속의 주인공들은 숨소리마저 느낄 수
있을 듯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이들의 생활 모습을 화가 나름대로 예리하
면서도 따뜻한 시각에서 해학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조선 특유의 삶과 멋이 스며있는 인간을 형상화하는 표현 형식을
완성해 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혜원의 풍속화는 독보적이며 세련된 감각과 낭만적인 정취를
풍기고 있다.혜원은 작품의 에로티시즘적인 면에 있어서 풍자적이며,해학
적인 구성으로 외설시비를 해소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주제를 다채로운 색감
과 감각적인 필치로 승화시켜 풍부한 자신만의 에로티시즘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하였다.
뇌쇄적인 모습을 한 여인들의 품속에는 부조리한 사회를 통렬히 비판하는
은장도가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혜원 풍속화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애정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그것
이 당시 사회에 부각된 안팎의 갈등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듯,신윤복 풍속화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솔직하게 반영함으로써 예술
이 가지는 아름다움으로 그 시대의 문제점을 해학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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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술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본인은 신윤복의 풍속화를 소재로 차용하게 되었다.
특히,한국적 먹 선의 아름다움과 여성적이며 섬세한 신윤복의 먹 선을
작품에 부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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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조조조형형형 및및및 기기기법법법 연연연구구구

본인은 평소 추구하고 사유했던 동양적인 세계와 정신을 드러내고자 하였
는데,단조롭게 대상의 해석에만 머물렀던 식상한 작업을 털고,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낯익은 이미지를 작품에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원본에 대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 하였다.
자아반영 형식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는 원작과 다른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다.또한 작품에 있어서 새로운 조합은 본인만의 표현수단으로써 우리만
의 미(美)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즉,예술품의 단순한 차용의 표현이 아니라 독자의 의미체계를 갖는 표현
영역이며 기호 부여자와 해독자 사이의 상호 켜뮤니케이션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새로운 차원에서 창조를 목표로 한 중요한 수단으로 텍스트간

의 단일 텍스트적 형식과 달리 두 텍스트의 통합을 나타내려 한다.
이것은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수용자는 부여된 기호의 해독자가
되어야 한다.기호는 공유되는 것이며,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행해
지는 모든 노력은 창조성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그림이란 그 중 오리지널인 것은 하나도 없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섞이고 충돌하는 공간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그림의 의미는
그 기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환점에 있다.화가가 사라지는 대신
보는 이가 탄생하여야 한다.”이것은 물론 기호로서의 언어에는 온전히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으며,작품의 의미도 저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개별적인 기호 파악의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역설한 롤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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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RolandGérardBarthes,1915～1980)의 잘 알려진 ｢저자의 죽음｣(1968)
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파악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심도 있는 분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작업에 대한 과감한 반성과
앞으로 이루어질 작업 방향을 모색하여 발전의 강화로 삼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조형적(造形的)측면의 분석으로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
적 요소와 기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 차용에 대해서는 [이미지의 차용]에서 서술하고,
유리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미(美)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투영된
이미지 표현으로 사용된 Sand Blast]에서 살펴보고,동판을 매개로 하여
Intaglio기법을 통한 Embossing기법으로 현대적인 미(美)를 표현한 것에 대해
서는 [각인된 미의식의 표현으로 사용된 Embossing]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SandBlast와 Embossing을 통한 ‘새로운 조합’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두 공간의 ‘중첩’과 ‘빛을 통한 투영’으로써 ‘미(美)’의 ‘새로운 이미지
(Image)’로 [판의 확장된 개념으로써의 새로운 조합]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11...이이이미미미지지지의의의 차차차용용용

이미지 차용이라는 측면에서 본인에게 영향을 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차용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본인에게 이미지 차용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준 사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양의 명작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것들까지 그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내용상으로는 지극히 사적인 체험의 진술에 이질적인 도상의 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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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합하여 재구성한 것에서부터 사회적 비판의 주석을 가한 것까지,
또 공공적 이미지의 결합을 시도한 것에서부터 역사적 재구성을 가한 것까
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이들이 보이고 있는 작품의 세계를 간략히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자아의 반영을 통한 이미지의 혼성적 구축으로 자신의 내면세계 및
내밀한 체험적 세계를 축으로 이미지를 리모델링 해나가는 경향이 있다.
둘째,공공적,일상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한 일상성을 확보해 나가는 경향
이 있다.
셋째,텍스트의 재해석을 통한 변용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명화 속의
이미지를 발췌하거나 부분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문맥을 구성해 나가
는 경향이 있다.
넷째,이미지의 인용과 결합을 통한 사회적 주석으로서의 혼성 모방이
있다.
다섯째,일상적 사물의 집적과 이미지의 차용을 통한 역사성을 발현하는
경향이 있다.8)
이처럼 다양한 양상을 띄고 표현기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작가에는 한만영,석영기,배준성,김정명 등이 있다.
앞의 범주화를 통하여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난 이미지 차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본인의 작품과 연관이 있는 범주는 첫째,셋째,넷째 부분이라 할 수
있고,나머지 둘째,다섯 째 부분은 목적은 같으나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첫째 부분을 살펴보면,｢자아의 반영을 통한 이미지의 혼성적 구축
으로 자신의 내면세계 및 내밀한 체험적 세계를 축으로 이미지를 리모델링
해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도 매우 흡사하다.
8) 윤진섭,“혼성모방 어떻게 볼 것인가”,｢월간미술｣,9(1992),p.78.



- 20 -

본인의 작품에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수단으로써의 ‘미인도’이다.
‘미인도’라는 이미지의 차용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일치한다고 본다.
셋째 부분을 살펴보면,｢텍스트의 재해석을 통한 변용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명화 속의 이미지를 발췌하거나 부분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문맥을 구성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본인의 작품에서 텍스트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명화 속의 이미지를 발췌하거나 부분적으로 차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윤
복의 작품에서만 차용하였으므로 차이가 있지만,작품의 부분적인 이미지만
을 차용해서 재해석 하고자 한 의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분을 살펴보면,｢이미지의 인용과 결합을 통한 사회적 주석으로서
의 혼성 모방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로서 살펴볼 때 현대 사회 속에서
만연해 있는 전통의 부재,미의 부재 등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정체성이 문제시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신윤복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풍속화가 나오게 된 이념과도
유사점이 있다.풍속화라는 것이 결국 그 시대를 풍자하고자 한 의도가
있듯이 본인의 저변에도 그러한 취지로 풍속화를 택한 것이다.
풍속화의 여러 작가 중 신윤복을 택한 것은 본인의 관심이 ‘미(美)-여인
(女人)’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인을 주로 소재로 다룬 신윤복을 택한
것이다.
본인은 한국적인 미(美)를 대표하는 여인(女人)으로 그려진 신윤복의
‘미인도’를 토대로 하여 ‘여인(女人)’의 이미지를 부분 차용하였다.



- 21 -

작은 의미에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 수단으로써 표출된 ‘미인도’
라는 것이다.
이렇듯,‘미인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면을 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그 정당성은 대대로 ‘미인(美人)’의 관심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전 세계적인 미인 대회나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미스코리아
대회 등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본인이 제시한 대표적인 작가와의 작품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미지 차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만영은 한국 미술계의 집단적 흐름에 속하지 않은 채 레디메이드 이미
지를 차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그의 화폭들은 대부분
이 서양미술사의 고전 인물들로 작가는 이들을 자의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차용해 묘사한 다음 다시 지우거나 음화해 실루엣처럼 나타나거나 감춰지게
하고 있다.
여기서 본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본인은 신윤복의 작품만을 택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또 음화해서 실루엣처럼 나타나거나 감춰지게 한다
는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차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만영은 또한 과거의 미술사의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장치한 입체 오브제
나 콜라주,가령 망막한 여백 공간에 늘어뜨린 막대기,도로 표지판,허공
중에 날개를 파닥이는 나비,레이스 카,우주 비행사 등과 같이 현재의 시간
을 시사하는 일상적 사물들과 병치,또는 중첩되어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
망(Depaysement)기법과 같은 대비의 효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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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인의 표현방법으로는 평면 안에서 이미지를 병치,또는 중첩을
통하여 대비의 효과를 표현한다는 면에서 유사하나,한만영은 오브제의
사용이라는 측면으로 인하여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만영은 1984년 무렵부터는 옛 거장들의 고전 작품을 차용하여 이를
일상의 오브제와 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의 복제’[기타 작품 도판12참
조]라는 제목의 일련의 작품들에 집중해 왔다.
이 ‘시간의 복제’라는 작품의 제목은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한 의도
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본인의 작품에서는 고전이 된 과거의 작품을 복제,차용함으로써
‘과거’라는 시간을 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이를 현재의 시간과
결합함으로써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케 하며 초현실적인 분위
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본인의 작품 제목에서도 나타내었다.[작품2참고-‘間’],[작품
3참고-‘Sometimes’]
한만영의 작품[기타 작품 도판13참조]을 보면 상자의 좌측에 보이는 거대
한 황금색의 날개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초월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초현실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상자의 우측에 부착된 얇은 철판과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조각과 같은 오브제는 미와 실용성,고전적
인 것과 대중적인 것 등에 대한 구분을 해체한다.
여기서 본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본인의 작품에서 상징적 의미의
이미지는 신윤복의 풍속화 중 ‘여인들’을 부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미지 표현인 것이다.반면
현대적인 미(美)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브랜드’라는 상표의 문자를 이용하였
다.이는 문자를 통한 지각인식으로써의 상징적인 이미지 표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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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한만영과 본인의 유사점은 복합적이고 파편적인 구성을 통해 과거
와 현재,시간과 공간,창조와 모방(혹은 차용)등과 같은 상반된 요소에
대한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인이 작품에 표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지 전달이라는 목적이 강하
다.
2002년부터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된 연작형식을 통해 본인의 생각과 느낌
의 변화 과정을 꾸밈없이 생생하게 노출함으로써 소통의 의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 연작형식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석영기와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 대체로 화면은 차용된 이미지들이 부분으로 분리,상충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석영기 작품[기타 작품 도판14참조]은 뭉크 작품의 도상과 강하게 대조된
산업사회의 상징적 이미지,예수탄생을 주제로 한 르네상스 목판화에 은유
적 수법으로 결합된 예수의 고난상 등 이미지의 극적 대비 효과는 짜임새
있는 구성과 함께 고도의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본인의 작품과의 유사점은 대조된 상징적 이미지라는 것이다.
배준성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잘 알려진 공식의 이미지들을 차용한다.
서양 미술사와 동양화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도상들이 작업에 프레
임으로 등장한다.다비드와 앵그르,코로에 인물화들을 토대로 화면을 구성
한다던가(‘화가의 옷’연작)[기타 작품 도판15참조],사군자에 난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구사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모두 그렇다.
여기서 본인의 작품과의 유사점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도상들인 인물
화들을 토대로 화면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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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사군자에 난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구사한다는 점은 본인의 작품 역시
동양화에서 흔히 보는 여백의 미(美)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배준성은 유화에서 나타나는 주된 소재,즉 옷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리면
서 그는 유화를 그리는 시간,그 과정 속으로 돌입한다.그는 화가에 의해
오래 전에 그려진 옷의 주름들 위에 붓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빛과 색채들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가를 감상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그려 나간다.
이는 본인의 작품에서 동양적인 먹 선을 추구한다는 것과 또 어떤 부분은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 나가면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감상
하고 이를 옮기려는 면에서 유사하다.
또한 작품 제작과정이 본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작용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각인된 것’의 의미를 보다 여실히 드러낸
다.
그래서 배준성이 유화를 그리는 시간,그 과정 속으로 돌입한다는 점에서
본인과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김정명의 작품 [기타 작품 도판16참조]에서는 작품이 책과 달력의 도판이
되어 고급미술과 대중미술 사이를 짚으며 원작의 선정,수작업 등의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완전히 소유된 미술관이 된다.도판을 또 다시 도판으로
재조합한 것이다.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고전과 걸작들을 책과 도판의
형태로 자신의 것인 양 소유하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이국적인 이미
지들과 생경한 언어의 혼란과 뒤섞임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된다.
여기서 도판이라는 것이 또 다시 도판으로 재조합 한다는 것은 본인의
작품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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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김정명의 작품은 고흐의 해바라기가 등장하고,또 들녘에서 알타미
라의 들소가 서성이고,크리스토의 장막 뒤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뒤샹 등
동서양의 명화들이 등장한다.
이는 본인의 작품에서 미(美)의 새로운 조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복제’
라는 의미에서 과거의 이미지를 미래 지향적 이미지와 관계를 맺게 하거나
수수께끼적인 의미의 울림을 주는 흔적들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회화공간
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위의 여러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작품에 나타난 모든 이미지와 그 의미
는 일종의 정보이다.모든 정보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인용되면서 자유롭게
수정되거나 섞이고 변질된다.이미지에서 기원한 재생산된 이미지들의 목표
는 충실한 재생도 아닌 어쩌면 근원 자체에 대한 비평적 접근,혹은 이미지
의 다목적인 활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 차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혜원의 작품에서는 여성을 그리는 선이 가늘고,기품 있는 선으로써 일정
한 농담과 속도로 이어져 그에 따른 화려한 색채와 함께 조형적인 아름다움
을 더해 주고 있다고 본다.
또한 바지에서 버선으로 연결되는 백색의 노출은 차분하며 침착한 의복색
과 조화를 이루어 정결하며 단아한 아름다움을 부여하고,산뜻하면서도
담백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제는 전통 속에 묻혀버린 작품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이것은 원작에 나타난 그려진 선의 모습을 ‘그림자’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즉,동양적 ‘선’의
모습을 간직하는 실체가 아닌 이미지인 ‘그림자’로써 나타난다.
이러한 의도는 혜원의 화려한 색채를 드러내기 보다는 무채색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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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내적 심상의 표현으로 작용하여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유채색보다는 무채색이 절제(節製)와 함축(含蓄)을 통해 내적 의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본인에게 있어서 무채색으로 표현한 작품은 감정의 증폭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혹은 정지해 버린 시간,즉 과거의 시간들을 붙잡아 놓은 듯한 이미지
를 표현하는 수단이다.이것은 여러 색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드러내지 않는 미(美)’를 가리키며 관람자로 하여금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
히고 심오한 사색의 세계로 이끌고자 한 것이다.
또한 ‘드러내지 않는 미(美)’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적 미(美)에 가까운
표현으로 단아함을 나타낸다.
표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그림자’[작품4～12참고]로
표현하였다.이러한 표현은 극히 주관적이며 암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림자’이미지는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밀하면서 강력한 조형언어
로써 지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요인이다.
보는 이로 하여금 침묵과 내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림자’는 무한한 침묵의 색으로 본인의 심성에 작용하였다.
또한 본인의 작품에서 여백을 주어 표현한 것은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여백의 미(美)를 표현한 것과 의도적으로 공간감을 주기 위함으로 공간의
깊이와 상승을 느끼게 하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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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유리’소재의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바탕재로 사용된 ‘유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유리가 언제 어디서 인공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자연 열에 의해 우연히 규사가 소다나 나뭇재 등과 섞여
녹은 것이 유리의 발단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연히 만들어진 유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형태로 유리가
제조되었다고 보는데 그 기원은 유약과 청동 합금이 성립된 무렵과 같다고
본다.가장 오래된 인공 유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23～18세기경부
터 볼 수 있고 이집트에서는 신 왕국 18왕조(기원전 16～14세기)시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이 시대의 유리봉이나 덩어리가 출토되고 있다.유리
용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16세기말,이집트에
서는 기원전 15세기 초인 것으로 본다.
로만 글라스(Romanglass)는 로마 시대(BC27～AD395)때 로마 제국 내에
서 만들어졌으며,유리용기에 있어서 황금기를 만들어낸 로만 유리는 사산
(Sassan)조로 이어지고 북구,중앙아시아,인도,중국,한국,일본으로 전파
되면서 유리의 보급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사산 유리(Sassanianglass)는 사산조(226～642)시대 페르시아와 메소포타
미아에서 만들어진 전 이슬람 유리이다.사산 유리의 특징은 블로잉 기법을
도입하여 원문 장식을 용기표면 전체에 오목 볼록으로 적당히 배열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두껍고 견실한 기형을 하고 단색투명한 바탕이 많다.사산 유리
의 높은 수준은 이슬람 유리공예로 그 전통이 이어졌다.
이슬람 유리(Islamic glass)는 이슬람기(622～1402)에 만들어진 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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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는 시리아 북방이었고,전성기는 9～15세기였다.일반적으로 기원전
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5세기경 사이에 로마 제국 영내에서 만들어
진 유리를 로만 글라스라고 한다면 이슬람 시대에 들어가기까지,즉 6세기
말까지 만들어진 유리를 후기 로만 글라스라고 한다.후기 로만글라스는
동양 즉 중국,한국,일본과 깊은 관계가 있다.이슬람 유리는 이 후기 로만
유리와 사산유리를 토대로 비약적인 전개를 했다.처음 이슬람 유리는 사산
유리의 최대의 특징인 커트와 원모양의 문양을 살리고 후기 로만유리의
최대 특징인 용착장식과 블로잉 성형법을 살려 만들었다.11세기에는 색유
리 가루로 만든 에나멜로 채색하여 구어 내는 에나멜 채색법이 고안되었다.
이것은 13～15세기에는 상당한 발전을 이뤄 에나멜로 채색된 램프,물병,
의료기구,컵 등에 코란 1절을 넣거나 아라베스크를 넣어 도금한 것 등이
만들어졌다.
한편 베네치아 유리(Venetianglass)는 지중해 동쪽 해안의 이슬람 모든
도시와 일찍부터 교역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이슬람의 유리 기술을 흡수하고
자국에 유리공예의 씨를 뿌렸다.15세기 베네치아의 에나멜 채색 유리기는
이슬람 세계에서 한 것 같은 채색법에서 특히 시리아 해안 유리가마에서
쓰여진 점채법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나 15세기 말에는 이태리 독자의 인물문
이 나왔으며 16세기에 그 절정기를 이루었다.16세기 말에 새롭게 나온
레이스(Lace)유리는 복잡하지만 섬세하고 아름다운 기법이다.미리 백색이
나 적･청･녹색의 유리로 가는 봉을 만들어 그것을 거푸집 안에 늘어놓고
투명한 유리를 불어넣어 그 주위에 유리봉을 부착시켜 완성하거나,유리봉
을 판에 늘어놓고 유리의 한쪽 끝부터 감아서 완성하는 방법으로 이 기법은
베네치아 유리를 상징하는 기법으로 유럽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슬람 유리는 16세기에 일시 쇠퇴했으나,17세기 이후 다시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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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이집트 등에서 번성하여 19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이와 같이 이슬람
유리가 동서의 유리공예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며 유럽의 근대 유리산업
은 그 대부분의 기술을 이슬람 유리로부터 받아들여 그 기초 위에서 발전하
였다.
동양에 전해진 서방의 고대 유리용기는 두 종류가 있다.즉 중국 6조(朝)
시대 이전에 서방에서 도래한 유리용기는 로만 유리가 많고,수(隋),당(唐)
이후의 시대는 거의 페르시아 유리 용기이다.
로마 시대에 어느 정도 크게 융성을 보인 로만 유리도 로마 제국이 동서
로 분열되고 서로마 제국이 망할 무렵(476)에는 완전히 쇠퇴하였다.한편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슬람유리의 기술을 받아들였다.
유럽의 북방에 위치한 모든 나라는 중세의 십자군 시대에 시작한 유리공
방이나 비잔틴 유리공방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체코,독일 등 중부
유럽에서는 시리아나 동로마 제국에서 기술을 습득한 작은 유리공방이 13세
기경부터 소규모로 활동을 시작하였다.이러한 소 공방은 처음에는 영주의
관내에서 소규모로 창유리,병 등을 만들었으나 화재의 위험성이나 원로
공급상의 이유로 도시를 떠나 원료의 산지에 가까운 산림지대로 가마를
옮겼다.
시레시아(Silesia),보헤미아의 산림지대나 독일북부의 산림지대는 양질의
규석원료나 가마제조용 내화점토,연료가 되는 나무가 무진장으로 생산되는
곳이다.그러나 유리제조의 주원료가 되는 소다회는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으나 알프스를 넘어 운반하는 도중 산재한 유리공방으로부터 방해를 받거
나 약탈당하기 일쑤였다.그래서 풍부한 나무를 태운 재를 수입 소다회
대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는 예상외로 좋았다.
카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나뭇재는 나토륨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다회보



- 30 -

다 유리의 투명도가 높다.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유리장인은 무엇보다
투명도가 높은 무색 유리를 만들려는 꿈을 실현한 획기적인 성과였다.베네
치안 유리의 명성은 투명도가 높은데 있었으나 보헤미안 유리(Bohemian
glass)는 훨씬 높아 보헤미안 크리스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보헤미안 유리는 무색투명한 양질의 바탕에 인글래빙(Engraving)이나
커트한 점이 베네치아 유리의 다채로운 색유리나 에나멜 채색 유리와의
대조적인 것이 특징이다.18세기에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유리기가 탄생하
였는데 하나는 골드 샌드위치 유리(Goldsandwichglass)라 불리는 기법이
고,또 하나는 검은 에나멜 금채(金彩)로 동양적인 문양을 한 것이다.
아르누보는 프랑스에서 1870년부터 싹튼 새로운 예술운동으로 19세기말에
는 최고조에 달해 20세기 초에 급속히 쇠퇴했다.자연을 모티브로 곡선을
살린 장식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1878년과 1889년 파리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유행했으나 겨우 십 수 년에 지나지 않았다.이 운동은 ｢새로운 소
재에 의한 새로운 표현｣을 기조로 공예부터 시작되었다.그래서 새로운 소
재로서 주목을 받은 것이 유리였다.
아르데코는 아르누보 뒤를 이어 1881년부터 1939년경에 전개된 장식적인
미술 양식이다.유리를 포함한 여러 장르의 미술에서 나타나는데 기하학적
인 패턴을 강조했다.아르데코 유리의 특색은 아르누보 유리가 장식 과잉인
데 반해 장식이나 색채가 단순해졌고 기능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현대 유리는 우선 스튜벤 유리(Steubenglass)를 들 수 있다.스튜
벤 유리는 1903년에 창립되어 1918년 코닝(Corningglass)회사에 흡수되었
고 1933년 코닝 유리회사 산하의 독립회사로 재출발하였다.‘최고의 유리로
최고의 예술적 수준을 지닌 유리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이 스튜벤의 모토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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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럽의 화가나 조각가의 협력을 얻어 1940년 뉴욕에서 유리 전시회를
연 이래 1959년 코닝 유리 미술관이 주최한 ‘국제 현대 유리 전’이 열렸다.
이 카달록의 서문에는 ‘1959년의 유리는 과거의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성과이다.’라고 하였다.블로잉 기법으로 작품을 만드는 경우 협업으로 하나
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그러나 1962년 위스콘신(Wisconsin)대학에 적은
유리 용해로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스튜디오 글라스 운동(Studio glass
movement)의 출발점인 동시에 현대 유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운동으로 개인의 공방에서 작가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1979년 ‘뉴글라스 종합 전’에서 이 운동의 성격이 명확히 나타
났다.이 전시 카달록에서는 ‘3500여 년에 걸친 기능적 용도를 지닌 유리의
역할 외에 조형 예술의 수단으로서 쓰여 지고 있다.’고 하였다.이 운동이
전개 된 이후 유리의 다양한 가공기법 등으로 공예가,조각가,화가들이
조형 소재로 사용하였고 Blow glass기법이 개발되기 전에 사용했던 모자이
크,휴징 같은 손이 많이 가는 기법들도 재생되는 한편 새로운 설비나 공구,
다루기 쉬운 원료들이 개발되어 새로운 유리 조형이 생겨났다.1971년에는
G.A.S(GlassArtSociety)가 결성되었다.‘유리의 생산 기술,미술에 관여하
는 작가,교육자,공예가,학생 그 외의 상호 제휴 교육 연구 활동을 추진한
다.’는 것이 이 회의의 설립 취지였다.미국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대에 300여개의 교육 기관이 생겼다.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에 들어오면
서 미국의 스튜디오 글라스 작가들의 경향은 기교적인 조형 작품보다는
개념적인 유리 작품이 많아졌고 단순히 유리 그 자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
운 예술표현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듯,본인이 선택한 바탕재인 ‘유리’는 일반적으로 규산(硅酸),소다회,석회
석(石灰石)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다회는 규사를 유리의 상태로 녹이고,석회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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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은 유리를 굳히고 내구성을 가지게 한다.그 외 탄산칼륨은 유리에 광택을
주고 산화납은 작업온도를 떨어뜨리고 유리의 비중(比重),투명감을 높여준다.
붕산(硼酸)은 팽창률을 낮게 하고 내열성을 높여준다.
유리 가공기법에는 다양하나 크게 나누어 HotWork,Warm Work,Cold
Work로 나눈다.HotWork은 유리가 녹아 있을 때 하는 블로잉 기법이고,
Warm Work은 휴징,에나멜 착색 같은 기법이며 ColdWork은 유리가 굳은
상태에서 연마 가공하는 SandBlast,Engraving,Stainedglass같은 기법이
다.
본인이 선택한 유리 재질의 특징은 투명하고 광선을 굴절시켜 광명(光明)
의 효과를 증가 시킨다는 것이고,또한 Cold Work라는 가공기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체의 소재는 ‘차갑다’라는 것이다.
본인이 ColdWork라는 가공기법을 택한 이유는 그 차가운 성질에서 찾을
수 있다.
차가운 성질은 마치 현대 속에서 전통이 처해진 현실과도 같은 것을 의미
한다.또한 유리의 빛나면서도 묵직한 느낌과 깨지기 쉬운 면은 전통이라는
것이 묵직하게 존재하지만 투명하게 보이고 전통을 다루는 면에서 자칫
방심하거나 주의를 하지 않으면 깨지기 쉽고 그로인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의미로 차가운 현대라는 바탕에 신윤복의 그림 중
부분을 가져와 전통의 아름다움을 새겼다.
또 ColdWork라는 가공기법 중 SandBlast기법을 택한 것은 흔히 주변에
서 볼 수 있는 것을 택했다는 점이다.
작품 소재로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좀 더 소재의
친근감과 더불어 레디메이드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소재의 차별성을 주었
다.이것은 본인만의 표현수단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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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Work라는 가공기법 중 Engraving,Stainedglass가 있는데 본인의
작품에서는 Engraving적인 표현의 유사점과 Stainedglass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Engraving적인 표현의 유사점은 ‘선’으로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그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Stainedglass와의 차이는 그 방법상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
Stainedglass는 금속산화물을 녹여 붙이거나,표면에 안료를 붙인 색판
유리조각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채색한 유리판이다.
또한 Stained glass는 12세기 이후 서구의 교회당 건축에서 이 예술은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는데,특히 고딕건축은 그 구조상 거대한 창을 달 수
있으며,창을 통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신비한 효과가 인식되어,
Stainedglass는 교회당 건축에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큰 발전을 해 왔다.
이러한 Stained glass는 먼저 색유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확연하고,유리조각을 납으로 연결하여 이미지를 그 위에 착색하여 나타낸
다는 점에서 본인이 선택한 SandBlast9)기법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유리표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에 차이를 줌으로써
먹 선에서 볼 수 있는 농담을 표현하려 하였다.
예전 작품에서는 먹 선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동판에 부식과 Aquatint를
함으로써 재현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유리라는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매체의 특성과 전통이라는 소재의 차용을 의미론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자 하였다.
색이 없이 투명한 선으로 보이지만 그 어느 색이 있는 선보다도 시각적으

9) SandBlast라는 기법은 미세한 모래입자를 압축공기로 불어서 유리표면을 연마하여
조각하는 기법이다.일명 유리에칭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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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하게 보이는 매력적인 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빛을 통해 투영된 이미지는 그림자로써 Embossing으로 찍은 종이
위에 시각적으로 강하고 어둡게 드리워짐으로써 새로운 그림이 된다.
이렇듯,전통 시대의 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소재나 작품
재료를 다양화하여 표현하였다.아직은 실험적이지만 전통의 그림을 변형시
키고 현대와 접목하는 것은 전통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본인은 ‘작가의 창작 행위는 기존의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는 롤랑 바르트의 예술론에 동조한다.

333...각각각인인인된된된 미미미의의의식식식의의의 표표표현현현으으으로로로 사사사용용용된된된 EEEmmmbbbooossssssiiinnnggg

Embossing은 본인에게 각인된 미의식의 표현이다.
각인된 미의식의 표현으로 본인이 향수를 뿌리고 있는 모습의 실루엣 선,
또는 머리를 묶는 행위의 실루엣 선 등 그 실루엣 안에 보통 현대여성들의
미(美)를 나타내는 브랜드를 본인 안에 ‘부식’시킴으로써 ‘현대속의 나’로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인되고 인식되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 중 동판화의 부식기법을 이용하여 현대 속에 살고 있는 ‘자아’를 표현
하였다.
동판이라는 판은 판의 특성상 묵직하고도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며,‘흔적’
이 각인되는 조각성을 갖고 있는 강력한 표현매체이다.
이러한 ‘흔적’은 명확한 자국의 교차를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삶의 위안,연민,고통과 억압된 정신,기쁨과 희열 등의 삶의 모습을
반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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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자국은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본능적이기도 한 동작으로 본인의
기억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한 판의 특성을 살려 서양미인의 모습이 본인의 미(美)의 기준으로
되어버린 현실을 판을 가공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행함으로써 좀 더 내용의
본질에 가깝게 표현하려 하였다.
부식의 과정을 살펴보면,짧은 시간 내에는 판을 완성 시킬 수 없고,서서
히 시간의 간격을 두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부식이 됨으로써 시간성을 요구
하는 작업이다.
그러한 판의 부식 과정을 현대 여성들의 소품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소재로 하여 표현하였다.
본인이 모 브랜드를 ‘왜 선호할까?’라는 자문을 했을 때,알 수 있었던
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다고 여겨지고 각인 되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분별한 현대 매체에 의해서 우리의 멋,아름다움이
아닌 서양의 아름다움으로 현대인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각인 되어왔다.
판을 부식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을 들여 조금씩 알게 모르게 서서히 부식
되고 가공되는 본인 자신인 셈이다.
그러한 표현을 하얀 바탕 위에 하얀 Embossing으로 찍어서 한 번 대강보
아서는 알 수 없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해야지 본인의 실루엣 안에 각인된
브랜드명이란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얀 바탕에 하얀 Embossing은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주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보는 재미가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흰색의 의미는 먼저 정서의 구조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흰색은 단순한 색료로써보다 빛으로 표명되는 어떤 특별한 정감의 체계로
써 지각된다.흰색은 흰색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색료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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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시켜가는 어느 단계에서 나타난 현상이다.마치 모든 색료를 오랜 시간
을 통해 바라게 한다면 색료는 날라 가고 빛에 의해 중화된 어느 단계만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무명의 천을 오래도록 빨고 말리면 천이 갖는 단순한
흰 질료가 아니라 그러한 물질성이 말갛게 표백된 더없이 푸근한 질감으로
나타나는 예와 같은 것이다.이 경우에 있어 흰색은 이미 색료로써의 흰색
이 아니라 정서의 체계에 편입된 흰색이 된다.이러한 흰색은 하나의 색이
라기보다는 모든 색의 분명한 부재인 동시에 모든 색의 종합이다.
본인의 작품에 사용된 흰색은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의 실존적
본질 제기와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모든 색료 자체를 무화시켜가는 어느
단계에서의 현상인 흰색을 육체와 정신이 함께 시간성 안에 존재함을 나타
내고자 함이다.
흰색은 물질적 성질과 존재로서의 모든 색이 사라진 어떤 세계와도 같아
우리에게 더 많은 상상력과 의미를 부여해준다.
또한 본인에게 있어서 흰색은 단아한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색채이다.
하얀 종이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톤은 본인이 표현하고자한 한국적
미(美)의 색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으로서의 수단인 것이다.
예전 작품에서는 전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통적 소재의 장신
구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작품1참고]그러나 현실성이 결여된 단점
을 느껴서 여성적 소재의 장신구를 현대적 소재로 옮겨 좀더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하였다.[작품2,3참고]
표현방법에서도 현대와 전통을 구별하는 방법으로써 현대적 표현방법으로
는 명암법으로 표현하였고,전통적 표현방법으로는 선으로만 표현하여
그 구별을 방법상에서도 확연하게 구별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분화된 구도의 한계성에 부딪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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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던 중 판화가 가지는 판의 특성을 생각하여 아예 다른 두 판을 다룸
으로써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두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본인만의 표현방법
을 찾게 되었다.[작품4～12참고]
예전 작품에서는 현대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표현방법으로 명암법을
사용하였다면 지금 작품에서는 브랜드라고 하는 문자의 인식을 통해 조형적
으로 접근하려 하였다.
브랜드라는 상표는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상품을 인식하게 해주
는 기능이 있다.
그것은 언어가 가지는 힘일 것이다.
사물을 명암법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내게 인식된 미의 각인’을 설명
하기에는 쉽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면에서 브랜드라 함은 예를 들어 어느 핸드백은 어느 브랜드가
유명하므로 어느 브랜드를 써서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브랜드를 본 사람들은
연상 작용을 통해 핸드백을 인식할 수 있다.내용적 설득을 강조하기 위해
사물의 명암법 대신 브랜드를 써줌으로써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의 브랜드는 주로 명품 브랜드를 써주었다.
이러한 명품 브랜드를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욕망적 산물로써의 명품 브랜드라는 측면이다.
욕망적 산물로써의 명품 브랜드라는 것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
고자 한다.
첫째,소유욕구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이다.
명품구매를 경험해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구매가 1회로 끝나
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왜냐하면 명품을 구매했을 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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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던 찬사를 들을 수 있었기에,이 찬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려는 것이다.이러한 욕구로 새로운 명품,새로운 브랜드,새로
운 모델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애를 쓴다.그리고
그 제품을 사게 되면 그 만족감과 희열도 잠시,다시 다른 명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나간다.이는 라캉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명품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할 때 자신이 원하는 명품은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줄 객체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만 소유하게 된다면 다른 소원은 없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이 수준이 라캉이 말하는 ‘상상계’이다.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기쁨의 수준이 ‘상징계’이다.라캉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
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상상계(imaginaire)는 욕망의 대상을 실재라고
믿고 다가서는 과정이며,상징계(symbolique)는 대상을 얻는 순간이고,실재
계(reel)는 여전히 욕망이 남아 다음 대상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다.이는
하나의 명품을 사면 다른 하나의 명품을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둘째,일치(conformity)의 욕구라는 측면이다.
명품이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는 한국
사회의 특징인 ‘일치의 욕구’에 기초한 사회 성원들의 인식과 행위를 들 수
있다.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사는 한 주부가 반상회에서 새로운 냉장
고를 산 집들이 늘어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안사면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무시당할 것 같고 해서,결국 ‘적어도 남들처럼’은 사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냉장고를 구입하는 패턴과 같다는 것이다.계층이론에서
설명하는 준거집단 이론에 의하면 중류층은 인식과 행위를 자신이 속해
있는 중류층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한국 사회의 중류층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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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대신 소수의 상류층이 그들의 준거집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그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동력이 되어가고 있다.
셋째,과시의 욕구라는 측면이다.
명품에 대한 열기의 원인으로는 과시의 욕구도 빼놓을 수 없다.그런데
현대인들의 과시의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소비 사회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현대 사회가 소비 사회가 되었다는 말은 단지 사람들이
소비를 과거보다 더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다.어느 사회든지 성원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는데,현대 사회에서는 그 경쟁이 소비 양식을 둘러싸고 벌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사람들 간의 경쟁에서의 승패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어떤 자동차를 타고,어느 곳의 집을 샀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는 것이다.
넷째,가치상승의 욕구라는 측면이다.
명품을 구매하는 이들 증에 비 상류층이 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명품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이다.이 욕구는 달리 말하면 ‘대접받고
자 하는’욕구이다.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많은 이들은 자신보다 못한
이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즉 강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다른 이들에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서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치 평가
절하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남들로부터 본인의 가치가 대단
하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즉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으뜸이라고 평가하는 가치를 자신에게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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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으뜸가는 가치는 ‘부(富)’이며,이 ‘부(富)’의 상징은 명품으로
나타난다.이 명품으로 치장하게 되면 자연스레 사회로부터 대접받게 되는
것이다.
또 소유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가치보다 재화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
될 때 종종 자신을 더욱 개발하여 명품의 가치 수준에 걸 맞는 지위와 문화
자본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이는 의복이 사람의 행위를 규제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예를 들면,캐주얼 차림 때보다는 고급정장 차림
을 하게 되면 고급정장의 가치에 걸 맞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 노력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언어의 선택,지식의 습득,직장
생활에서의 승진노력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본인의 작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명품 브랜드라는 측면이다.
그것은 브랜드가 본인에게는 미적 가치로써 아름답다고 각인된 것을 뜻한
다.
그러한 표현으로 Embossing된 것은 브랜드들이 서서히 각인되어 본인의
실루엣을 만든 형상을 설명한다.
또한 단순히 문자라고 인식되어진 것은 문자들이 어떤 부분에 따라 겹쳐
지고,지워지고,일률적이고,조밀하고,커짐으로 해서 작품에 조형적인 밀도
를 줌으로써 조형화된 선의 집합들로 보인다.
단순화된 본인의 실루엣 안에 여성적 소재의 사물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암암리에 ‘자아에 각인된 미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실루엣은 심리적 자아표현을 중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브랜드를 다루면서 작품에 시각적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내용적으로 ‘각인된’것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판을 다루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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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접근하였다.그래서 판에 잉크를 묻혀 찍기보다는 프레스기의 압력만
으로 ‘각인된’것의 의미를 하얀 바탕 위에 하얀 Embossing으로 표현하여
표현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 프레스기는 ‘사회’를 암시하고,동판은 ‘자아’를 암시하며,프레스기
의 압력에 찍힌 종이는 ‘자아의 거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조형적인 변화
를 주기 위하여 어떤 것들은 바탕색을 찍음으로써 Embossing이 잘 보이게
하여 표현하였다.

444...판판판의의의 확확확장장장된된된 개개개념념념으으으로로로써써써의의의 새새새로로로운운운 조조조합합합

앞에서 언급한 동판을 통해 나타난 하얀 Embossing위에 SandBlast를
한 판이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고 겹쳐진 것은 좀 더 오늘날과 옛 날을
더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본인만의 방법이다.
유리의 차가운 성질은 마치 현대 속에서 전통이 처해진 현실과도 같은
것이다.차가운 현대라는 바탕에 신윤복의 그림 중 부분을 가져와 전통의
아름다움을 새겼다.
그 아름다움은 SandBlast로 표현된 것이기에 유리의 투명함 때문에 문득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흔적’을 새김으로써 ‘빛’이라는 희망적
존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림자’로 조합된 ‘결정체’이다.
이렇게 투영된 이미지는 마치 옛 것의 소중함,아름다움을 잊은 채 살아
가는 우리의 모습 속의 전통처럼 ‘그림자’로 비춰져 나타난다.
전통이 현대에 반영하는 지금의 시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통회화의 선의 강렬함과 묘한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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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아냄으로써 현시점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통 판화라 하면 판을 매개로하여 판화지에 이미지를 찍고 그 찍힌
이미지는 전시를 통하여 보여준다.여기서 판은 작가가 소장한 채 가지고
있을 뿐 전시되어 보여 주지는 않는 것이 보통의 판화이다.
본인은 유리판을 매개로하여 전통적인 미(美)를 표현하였는데,여기서
보통판화의 성격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유리판에 새긴 이미지가 ‘빛’을 통해서 ‘그림자’로 투영된다는 것이
다.
즉 판의 매개체로써 사용된 유리판이 가공 후에도 판화지와 같이 공존하
여 ‘빛’을 통해서 또 다시 판화지에 찍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빛’은 프레스기의 역할을 하고,‘유리판’은 판의 역할을 하며,‘판화
지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잉크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본인만의 새로운 판화 표현방법이고 더 나아가 확장된 판화로써의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전통과 현대라는 두 공간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 전통 판법에는
전통의 얘기를 하고 현대적 의미로서의 판법에는 현대의 얘기를 한다.서로
가 각각의 시대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공간을 주고
겹쳐짐으로써 둘은 ‘새로운 조화’를 이룬다.
이 두 텍스트의 통합은 ‘빛’이라는 희망적 메시지의 개입으로 인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유리판과 종이판 사이의 공간을 띄어 주는데 있어서 어떤 공간의 폭은
좁고 또 어떤 공간의 폭은 더 띄어 줌으로써 그림자의 퍼지는 정도를 다르
게 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유리판과 종이판 사이를 ‘다보’라는 핀을 사용하여 높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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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였다.‘다보’라는 핀의 사용은 하나의 기둥과 같아서 두 판 사이를
지탱하는 구조물의 역할과 같이 튼튼한 역할을 해주고,또 그 기둥 외에는
두 판 사이를 트여주는 효과를 줌으로써 그림에 숨구멍과 같은 역할을 해준
다.
‘새로운 결정체’로서의 작품은 관람자들이 마치 ‘그림자놀이’를 하듯,손으
로 ‘빛’을 막음으로써 투영된 이미지를 없애기도 하다가 다시 ‘그림자’를
불러오는 행위를 함으로써 놀이를 대하듯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이러한 모습에서 수동적이고 관조의 입장을 취하였던 관람자의 입장을
능동적 참여자의 입장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관객의 참여는 곧 본인의 작품과의 의사소통으로 또 다른
‘유희’를 접하게 되었다.
또한 보는 사람의 눈의 각도에 따라 유리의 투영된 이미지가 변화하는
모습은 일종의 ‘시각적 착시’를 형성하게 해준다.
이는 관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체를 이동
시킴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일루젼’을 목격하는 것으로써 작품과 관련
하여 ‘관객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동일한 화면이지만 전시된 위치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게 한,‘열린 예술 세계’의 한 면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객이 정면에서 작품을 보았을 때,유리에 비추어진 관객은 이미
작품에 참여하게 된 ‘자신’을 볼 수가 있다.
이는 ‘거울에 비친 자아(the looking-glass self)’라는 개념으로 본인이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유리에 비친 모습’속에 담고 있다.
본인은 전시 중 ‘관람자’를 직접 대하면서 크게 세 가지 ‘유희성’을 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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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관객이 작품 앞에서 이동함에 따라 ‘시각상의 착시 현상’을 가져오
는 것과,둘째는 관객이 새로운 조형의 자유를 느끼며 ‘그림자놀이’처럼
놀이 공간에 뛰어든 점이었고,마지막으로 셋째는 유리에 비추어진 관객의
모습이 작품에 공존함으로써 ‘참여 미술’의 특징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옵아트적인 착시를 입체조형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각경험’
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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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작작작 품품품 설설설 명명명

【작품1】 -美Ｉ(TheBeautiful),90x60cm,Drypoint,Mezzotint,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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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 美美美ＩＩＩ(((TTThhheeeBBBeeeaaauuutttiiifffuuulll)))

이 작품은 한국적인 미인상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던
신윤복의 미인도를 작품화하였다.
신윤복의 미인도[신윤복의 작품 도판7참조]에서 여인의 모습은 가장 한국
적인 여인상이라고 보며,단아한 한국여성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그려진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윤복의 미인도를 부분 차용하여 단아한 한국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먹 선에서 느끼는 선적인 미(美)를 드러내기 위하여 동판-Drypoint
기법으로 처리하였다.이는 본인의 감정에 미묘한 변화나 감정의 흐름을 나타
내고자한 의도이다.
그리고 전통적 미(美)를 드러내기 위하여 ‘장신구’를 등장시켰다.
장신구는 여성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기능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아름
다움이 있다.
그러한 옛 물건인 ‘비녀’는 화려하면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미인도의 모습을 동판-Drypoint기법으로 처리하여 선 맛을 살리면서
본인만의 맛으로 표현을 하였고,장신구는 동판-Mezzotint기법으로 처리하
여 어둠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조형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면을 삼각구도로 배치하
였다.
바탕에는 우리의 고유 종이인 한지를 배접함으로써 더욱 한국적인 작품으
로 표현한 본인만의 미적 표현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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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間,60x90cm,Drypoint,Etching,Photoetching,Aquatin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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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間間間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개념을 기법에서부터 차이를 주어
표현하였다.즉,동양적인 먹 선과 서양적인 명암법으로 나누어 시도한 작품
이다.
또한 【작품1】에서는 전통적 소재라는 측면에서 현대인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작품2】에서는 ‘‘‘lipstick’이라는 현대 여성의 소품을 이용함으로

써 여성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소품에 담아 표현하였다.
또 【작품1】에서 신윤복 미인도의 먹 선을 동판-Drypoint기법으로 표현
하여 본인만의 감정적인 선의 개입으로 표현하였는데,【작품2】에서는
먹 선[신윤복의 작품 도판9참조]의 표현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하여 동판-부
식,Aquatint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또한 【작품1】에서 바탕에 한지
를 배접함으로써 우리의 고유미를 종이에서도 표현하려 하였는데,【작품
2】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지를 배접하여 우리의 고유미를 표현하였다.
그러나,【작품1】에서는 전면에 한지를 배접하였는데 【작품2】에서는

한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눈 후 배접하였다.
어떤 부분은 한지의 배접이 없는 빈 공간으로 표현하여 공간을 트여주어
공간의 시원함을 표현하였고,어떤 부분은 한지가 몇 겹으로 겹쳐지면서
이미지가 희미하게 보이도록 감춰짐으로써 야릇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그럼으로써 ‘드러내지 않는 미(美)’를 시도한 작품이다.
이러한 시도는 공간 구성에 있어서 작품의 이분화된 구도를 지루하지
않게 보이는 효과와 더불어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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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sometimes,50x70cm,Drypoint,Etching,Photoetching,
Aquatin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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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sssooommmeeetttiiimmmeeesss

이 작품은 현대 여성의 소품인 ‘향수병’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
이다.
‘향수병’이란 것은 단순히 향이 나는 병이 아니라 병 자체에서 여성의
선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신윤복의 작품[신윤복의
작품 도판8참조]부분을 차용함으로써 여성적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현대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향수병’을 동판-Photoetching기법
으로 선의 아름다움만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는 일그러지게 표현하였다.
또한 ‘검은 띠’들을 부분적으로 두름으로써 ‘향수병’의 부분을 가려 주었다.
이는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분화된 구도를 막고자 한 조형적인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주제의 강조를 위하여 주제가 되는 배경에 한지를 배접하여 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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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 -earring,30x30cm,SandBlast& Emboss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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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 eeeaaarrrrrriiinnnggg

여태까지는 작품에서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구조를 하나의 화면 안에
담아내었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구도의 한계라는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판의 개념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개념을 판화만이 가지는 판의 특성으
로 나타냄으로써 하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본인만의 개성화된 표현방
법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으로 전통과 현대를 나타내는 판을 각각 표현하였다.
전통과 현대라는 각기 다른 미(美)의 이미지를 표현한 두 텍스트의 통합
은 두 판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조합으로써의 ‘결정체’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낸다.
전통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판에는 전통의 얘기를 현대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판에는 현대의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가 나름의 시대에서 나름의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공간을 주고 겹쳐짐으로써 둘은 ‘새로운 조화’를 이룬
다.또한 ‘빛’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표현하려 하였다.
[작품2,3]을 보면 먹 선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하여 동판에 부식과
Aquatint를 함으로써 재현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작품4]에서부터는 전통
을 나타내는 판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매체의 특성과 전통이
라는 소재의 차용을 의미론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현대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판에서는 동판을 매개로 하여 Intaglio
기법을 통한 Embossing기법으로 본인에게 각인된 미의식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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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된 미의식의 표현으로 본인이 향수를 뿌리고 있는 모습의 실루엣 선,
또는 머리를 묶는 행위의 실루엣 선 등 그 실루엣 안에 보통 현대 여성들의
미(美)를 나타내는 ‘브랜드’를 본인 안에 ‘부식’시킴으로써 ‘현대속의 나’로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인되고 인식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려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서양 미인의 모습이 본인의 미인(美人)의 기준으로 되어버
린 현실을 판을 가공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행함으로써 좀 더 내용의 본질에
가깝게 표현하려 한 것이다.

【작품4】에서는 본인이 ‘earring’하는 모습의 실루엣 안에 ‘earring’하면
떠오르던 ‘AGATHA’라는 브랜드를 각인되게 표현하였다.
‘earring’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신구’역할로써 여성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데 미적으로 도움을 준다.
여기서 전통과 현대라는 대조를 위하여 유리판의 SandBlast기법은 ‘노리
개’를 한 여인의 모습[신윤복의 작품 도판7참조]을 표현함으로써 ‘장신구’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였다.

유리면에 SandBlast
기법 처리

종이 위에 Embossing
기법 처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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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lipstick,60x90cm,SandBlast& Emboss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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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llliiipppssstttiiiccckkk

이 작품에서는 ‘lipstick’이라는 여성의 화장품을 택했다.
현대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lipstick’을 바르고 있는 본인의
실루엣에 ‘CHANEL’이라는 브랜드를 각인되게 표현하였다.
반대로 유리판에서의 SandBlast기법은 ‘남녀의 키스 신’[신윤복의 작품
도판9참조]을 표현함으로써 ‘lipstick’이라는 것을 더욱 부각시키는 표현을
해주었다.
이 작품에서의 SandBlast기법은 다른 판에서 보이는 SandBlast기법보다
는 투명함을 더욱 줌으로써 유리판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켜 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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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coat,60x60cm,SandBlast& Emboss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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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cccoooaaattt

이 작품에서는 ‘coat’라고 하는 여성의 ‘겉 옷’을 전통과 현대라는 측면에
서 대조하여 표현하였다.
‘coat’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던 것은 흔히 ‘버버리 코트’라고 부르
는 ‘BURBERRY’브랜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그래서 현대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coat’를 입고 있는 본인
모습의 실루엣에 ‘BURBERRY’브랜드를 각인되게 표현한 작품이다.
조형적으로 보는 재미를 주기위해서 브랜드 글씨 크기를 좀 더 작게 하여
밀도를 높임으로써 실루엣이 더욱 잘 살아나게 되었고,또한 밀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는 겹쳐지기도 하며 어느 부분에는 삭제되기도
함으로써 조형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였다.
반대로 유리판의 SandBlast기법은 여인이 ‘장옷’을 쓰고 있음[신윤복의
작품 도판10참조]으로 오늘날의 ‘coat’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여성으
로서 여성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던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시대에
따른 여성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또한 동시에 예전의 여인의 모습에서
수줍은 듯한 모습은 화면 바깥으로 구도를 배치함으로써 여인의 수줍은
듯한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게 하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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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stockings,70x100cm,SandBlast& Emboss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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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ssstttoooccckkkiiinnngggsss

이 작품에서 현대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본인이 ‘stockings’을
신는 모습의 실루엣 안에 ‘stockings’하면 떠오르는 ‘VIVIEN’이라는 브랜드
를 각인되게 표현하였다.
반대로 유리판의 Sand Blast기법은 여인의 치마 속으로 살며시 보이는
속옷과 버선발[신윤복의 작품 도판11참조]을 표현함으로써 옛 여인의 감추
어진 선을 표현하려 하였다.
이는 ‘드러내지 않는 미(美)’를 가리킨다.
옛 여인과는 다르게 요즘 여성은 다리의 각선미를 뽐냄으로써 아름다움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모습은 시대의 변천을 사뭇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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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compactpowder,30x30cm,SandBlast& Emboss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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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cccooommmpppaaaccctttpppooowwwdddeeerrr

이 작품에서 현대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본인이 ‘make-up’하
는 모습의 실루엣 안에 ‘make-up’하면 떠오르던 ‘MAKEUPFOR EVER’
라는 브랜드를 각인되게 표현하였다.
전통과 현대라는 대조를 위해서 유리판의 SandBlast기법은 옛 여인이
‘make-up’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동양적인 선 맛으로 본인이 직접 상상하
며 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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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 -necklace,90x45cm,SandBlast& Embossing,2004



- 63 -

【작품9】 nnneeeccckkklllaaaccceee

이 작품에서 현대적인 미(美)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본인이 ‘necklace’를
하는 행위의 실루엣 안에 ‘necklace’하면 떠오르던 ‘Cartier’라는 브랜드를
본인 안에 각인되게 표현한 것이다.
전통적인 미(美)의 표현으로 사용된 유리판의 SandBlast기법은 여성의
목선을 표현하였다.
옛 여인의 목선은 감추어져 있다.그런 반면 현대 여성은 ‘necklace’라는
‘장신구’를 착용하여 목선을 드러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美)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조형적으로 좀더 변화를 주기 위하여 색을 써보았다.
이러한 조형적 시도는 ‘necklace’라는 제품의 금속성에 맞추어 금색을
바탕에 찍음으로써 Embossing의 윤곽선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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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 -wristwatch,30x45cm,SandBlast& Emboss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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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 wwwrrriiissstttwwwaaatttccchhh

이 작품에서는 본인이 ‘wristwatch’를 차는 모습의 실루엣 안에
‘wristwatch’라고 하면 떠오르던 ‘GUCCI’라는 브랜드를 각인되게 표현하였
다.
‘wristwatch’는 단순히 시간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의 장식적
인 아름다움으로 여성을 뽐내는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바탕에 금색을 찍음으로써 금속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반대로 전통을 나타내는 유리판의 SandBlast기법은 ‘노리개’를 표현함으
로써 옛 여인의 ‘장신구’를 표현하였다.
이로써 장식적인 면에서의 전통과 현대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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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shoes,30x90cm,SandBlast& Emboss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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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ssshhhoooeeesss

이 작품에서는 ‘shoes’하면 떠오르던 ‘esquire’브랜드를 본인이 ‘shoes’를
신고 있는 모습의 실루엣에 각인되게 표현하였다.
현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여성의 하이힐이나 다리의 아름다움을 표현
하기 위해서 작품을 길쭉하게 표현하였다.또한 바탕에 은색을 얇게 찍음으
로써 여성의 섹시함과 화려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대로 유리판의 SandBlast기법을 보면 예전 모습에서의 ‘신’은 아름다움
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신’의 역할에 더욱 충실한 모습이었고,또한 옛 ‘신’에
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의 ‘선’은 다른 이에게 드러나기 보다는 감추어져 보일
수 없었다.
그런 면에서 사뭇 예전과 오늘날의 ‘여성’표현이 많이 진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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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 -handbag,24x30cm,SandBlast& Embossing,2004



- 69 -

【작품12】 hhhaaannndddbbbaaaggg

이 작품에서는 현대 여성의 소품 중 ‘handbag’을 등장시켰다.
예전의 ‘가방’은 단순히 무엇을 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수단에서 좀 더 나아가 멋과 장식적인 역할로서
존재한다.그러한 측면에서 ‘handbag’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handbag’하면 떠오르던 ‘Louis Quatorze’라는 브랜드를 각인되게
표현하였다.‘LouisQuatorze’브랜드라고 하면 생각나는 짙은 와인 빛을
바탕에 찍음으로써 브랜드의 느낌을 더욱 나타내려고 하였다.
짙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브랜드의 하얀 Embossing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이미지가 한눈에 들어온다.흰 바탕 위에 흰색의 Embossing과는 또 다른
보는 재미를 줌으로써 다양함을 주려고 하였다.
반대로 전통을 나타내는 유리판의 SandBlast기법에는 옛 여성의 장신구
역할을 하였던 ‘노리개’를 표현함으로써 ‘장신구’의 예전과 오늘을 대조적으
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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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우리 민족의 예술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合一)을 이상으로 여기며 진행되
어 왔다.이러한 전통적인 맥(脈)은 우리의 정신 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그 본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통을 현재에서 발전적으로 계승(繼承)하고 앞서서
창조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美>라는 테마로 일괄적인 작업 시리즈를 보여주면서 각각의 작품마다
변화되는 생각과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로 표현된 본 작품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
다.
먼저,【작품의 내용 연구】라는 내용적(內容的)측면의 분석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과연 나는 누구일까?’라는 자문으로 시작된 끝없
는 고뇌 속에서 본인은 그러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인이 평소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해답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으로 본인의 작품 내용의 동기를 [미의식의 일반론]에서 살펴
보았고,본인이 추구하는 전통의 중요성과 신윤복 풍속화를 차용한 계기를
[전통적인 미의식]에서 밝히었다.
다음으로 【조형 및 기법 연구】라는 조형적(造形的)측면의 분석으로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요소와 기법을 서술하였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 차용에 대해서는 [이미지의 차용]에서 서술하였
고,유리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미(美)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투영된
이미지 표현으로 사용된 Sand Blast]에서 살펴보았고,동판을 매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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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glio기법을 통한 Embossing기법으로 현대적인 미(美)를 표현한 것에 대해
서는 [각인된 미의식의 표현으로 사용된 Embossing]에서 살펴보았다.결과적으
로 SandBlast와 Embossing을 통한 ‘새로운 조합’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두 공간의 ‘중첩’과 ‘빛을 통한 투영’으로써 ‘미(美)’의 ‘새로운 이미지(Image)’로
[판의 확장된 개념으로써의 새로운 조합]에서 살펴보았다.또한,보는 방식을
다양화 하고 시각의 방향에 따라 多 시각적 공간을 연출하여 작품에 깊이를
주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탐구의 결과물로써 2004년 석사학위
청구 전에 출품한 <美>라는 제목의 전시를 제시 분석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의 작업에 대한 과감한 반성과 앞으로 이루어질 작업 방향을 모색하여 발전
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본인은 본고를 서술하면서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통적인 선과
색,면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살리기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현대라는 시대적 특성이 내재된 새로운 미감으로 창작되어야함
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지금의 시점에서 한꺼번에 단정 짓는 일은 성급한
일이지만,어떤 방식이나 형식을 택하거나 변화하게 되더라도 작업에 있어
서 본인만의 미학을 표현할 것이다.삶과 현실을 떠난 예술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우리가 그 속에 존재하고 삶을 추구하는 이상 삶과 현실의 표방을
넘어서 동화됨이 미술과 현실의 양자간에 공존의 길을 트는 것이라 생각된
다.
끝으로,깨지기 쉬운 ‘유리’소재의 사용으로 작품 보관상의 문제점과 빛을
이용한 작품으로 인하여 설치방법상에서도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작품의
문제점과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으며,재료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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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실험정신이 뒤따라야 하고,또한 끝없는 연구
를 통해서 새로운 작업세계를 형성해야하는 노력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참참 고고고 도도도 판판판
111...본본본인인인의의의 작작작품품품

  

  

                    

【도판3】-미의기준Ⅰ,
60x90cm,Pencildrawing
onpaper,2002

【도판4】---미의기준Ⅱ,
60x90cm,Etching,Photo
etching,Drypoint,Aquatint,
2002

【도판1】-자아의 정체성,
50x70cm,Drypoint,Photo
etching,Aquatint,
Mezzotint,2002

【도판2】-나는 누구인가,
60x90cm,Drypoint,
Etching,Aquatint,2002



                                                            

           

【도판6】-바비인형Ⅱ,30x42cm,
ComputerPrinting,2002

【도판5】-바비인형Ⅰ,90x60cm,
ComputerPrinting,2002



222...신신신윤윤윤복복복의의의 작작작품품품

【도판8】-청금상련,28.2x35.6cm,
지본채색,18세기말～19세기 중기

【도판7】-미인도,
114.2x45.7cm,비단 위에 채색,
18세기말～19세기 중기 【도판9】-월야밀회,

28.2x35.6cm,지본채색,
18세기말～19세기 중기



【도판11】-단오,28.2x35.6cm,
지본채색,18세기말～19세기 중기

【도판10】-연소담청,
28.2x35.6cm,지본채색,
18세기말～19세기 중기



333...기기기타타타 작작작품품품

                     

 

【도판12】-한만영,
reproductionoftime85-5,
38x37x10cm,mixedmedia
inbox& object,1985

【도판13】-한만영,
reproductionof
time92-t1,
173x347x36cm,
acryliconcanvas
& object,1992

【도판14】-석영기,
munch와 도시사나이2,
40x20cm,컴퓨터 판화,
1996

【도판15】-배준성,화가의
180x162cm,비닐 위에
아크릴릭,사진 위에 비닐
부착,1997    

【도판16】-김정명,책-<29>,한정부수
100권 책,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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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ecember,2004,anexhibitionof<Beauty(美)> washeldwiththe
artworksmadeIanalyzedthecontentsandmodelofmyworks.
Iconsidered Shin-yunbok’s‘Mi-in-do’asamodelofabeauty,and
depicted the essentialof the beauty in modern times.The actual
situationsoftodayareexpressedbythevisualimageprojectedthrough
themedium ofaglass.Theprojectedimagereflectedthetraditioninour
lives.We,however,oftenforgettheimportanceandthebeautyofthe
tradition.
And Iexpressed a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modern
usingaprint.A paperwasspacedoutasmallgapfrom aglassforthe
harmonyofthem.Thespacedpapergavethevisualeffectssuccessfully
forthemeaningofmyworks.



Theprojectedimageinthespacedpaperwithasmallgapfrom the
glasspresentsthebeautyofthetraditionandthemodernsimultaneously.
Animageoftheprintoverglassisclearlyvisible,onlyifthelightis.
Thatis,the image presents the tradition in the modern times.The
strength and the imagination ofthe traditionalaspects in my works
showedanabsenceofthetruebeautyinmoderntimes.
Inthefollowingsection,theresearchofthecontentsexpressedinmy
workswasanalyzed.Andthetechniquesandtheelementsofthemodel
in my works were described.Icould review my works taking this
opportunityofwritingoutthisarticle.Itismeaningfulmotivetomein
myfutur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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